
우리의 한동,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합니까?
2019년 2월 17일, 십여 명의 졸업생이 서울 마포구에 모여 교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폭력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경험은 몇 년을 걸쳐 꾸준히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문
제도,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교내 성폭력이란 늘 존재했지만 이야기되지 못한 문제였
습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용기를 냈을 때도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한동의 구조와 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동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부족합니다. 올해 ‘한동인성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이 시수로 추가된 것이 전부입니다. 타 대학에서는 신입생, 학생 기구 리더십, 예비 교환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해 성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
체적인 예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에게 성
적 조회 불가와 같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은 공동체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한 기독교 대학은 성폭력 예
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후, 최근 1년간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에
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교내 구성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 당시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 경험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학교 당국에 진술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 돈독한 한동 공동체의 경우, 우리
가 아는 가해자가 '그럴 리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 경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해 
경험자에게 가해자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하는 등 연이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 공동체 내에 성폭력 피해 경험자와 가해자가 존재할 때, 우리는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돕고 대
응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교내 구성원 모두에게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시행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칙에 따른 성폭력 사건 처리를 요청합니다.
한동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대책위원회 구성 혹
은 성상담실의 비공식 중재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피해 경험자
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례도 접했습니다. 또한 본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비밀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수업시간에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언급을 해, 피해 경험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처럼 좁은 공동체에서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성폭력대책위
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규칙에 명시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강조하고, 비밀 보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칙을 준수하여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4.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소 설립을 요청합니다.
타 대학과 같이 독립적인 성폭력 상담소를 설립하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경험자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교내 상담센터 산하 성상담센터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사건 조
사와 피해 경험자 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2차 피해 방지 교육 모두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성
폭력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상담소 설립은 필수입니다. 

한동에 성폭력 상담소가 설립된다면 이전보다 현저히 개선된 조사가 가능합니다. 독립 공간이 제
공될 시 조사 과정에서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 경험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동은 독립적 
성폭력 상담소 설립에서 시작됩니다.

한동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동이 성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WE, 한동
강솔지 김예지 김혜원 설유진 신형지 양대은 이세인 
장예진 정하윤 주영은 차윤경 차지애 최주연 황찬주 

온라인 연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WE(Work to Encourage)는 '나는 한동대를 떠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남기고 자퇴한 학우를 중심으로, 2019년 2월부
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 내 성폭력 관련 학칙 연구, 타 학교 취재, 2차 피해 방지 카드 뉴스 제작 등의 활동
을 지속해 왔습니다. 저희는 위 요구 사항을 학교 리더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교와
의 대화 과정은 'WE 한동'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겠습니다.


